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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오늘(7/2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들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4인은 사후재난대응 또는

사후발언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보고는 묵살되었고,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은 4시간 이상 지나서 가동되었다. 중수본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민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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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면 재난안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저버렸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였듯,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내던졌다.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159명이 죽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난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다. 책임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의 직을 부여한 주체는 국민이며, 그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이는 주체도 국민이다.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23. 7. 2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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